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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성, 6일부터 트리플A서 재활 경기…빅리그 복귀 '임박'

등록 2026.05.05 10:10:01

[서울=뉴시스] 애틀랜타 브레이브스 산하 트리플A 팀인 그위넷 스트라이퍼스에서 재활 경기를 이어가는 김하성. (사진 = 그위

넷 스트라이퍼스 공식 X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희준 기자 = 지난 겨울 손가락을 다쳐 수술대에 올랐던 김하성(애틀랜타 브레이브스)의 메이저리그(MLB) 복

귀가 임박했다. 

애틀랜타 산하 트리플A 팀인 그위넷 스트라이퍼스는 5일(한국 시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더블A에서 재활 경기를 치르던 김

하성이 합류했다"며 "김하성은 6일부터 그위넷 소속으로 재활 경기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위넷은 6일부터 미국 버지니아주 노퍽 하버 파크에서 노퍽 타이즈(볼티모어 오리올스 산하)와 트리플A 원정 6연전을 펼친

다. 

김하성은 국내에서 개인 훈련을 이어가던 지난 1월 중순 빙판길에 미끄러져 오른손 중지를 다쳤다. 그는 오른손 중지 힘줄 파열



로 수술대에 올랐다.

이로 인해 김하성은 3월 열린 2026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에 출전하지 못했다.

재활에 매달린 김하성은 부상에서 회복한 후 라이브 배팅, 시뮬레이션 게임으로 컨디션을 끌어올렸고, 지난달 30일부터 애틀

랜타 산하 더블A 팀인 콜럼버스 클링스톤스 소속으로 뛰며 실전 감각을 조율했다.

김하성은 더블A 4경기에서는 타율 0.333(9타수 3안타) 3득점 1도루에 OPS(출루율+장타율) 0.871을 작성했다. 

KBO리그에서 최정상급 유격수로 활약한 김하성은 2021년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와 계약하며 빅리그에 입성했다. 

MLB에서도 정상급 수비 실력을 과시한 그는 주전 자리를 꿰찼다. 2023년에는 내셔널리그 유틸리티 부문 골드글러브를 품에

안았다. 

프리에이전트(FA) 시장에 나오면 장기 계약도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지만, 김하성이 FA를 앞둔 2024년 8월 어깨 부

상을 당하면서 변화가 생겼다. 

2024시즌을 마친 후 FA 시장에 나온 김하성은 부상 여파로 탬파베이 레이스와 2년, 2900만 달러(약 428억5000만원)에 계

약하는데 만족했다. 

재활을 거쳐 빅리그 복귀를 준비하던 김하성은 지난해 6월 마이너리그에서 재활 경기를 하던 도중 오른쪽 햄스트링(허벅지 뒤

근육)에 통증을 느껴 복귀가 늦춰졌다. 

우여곡절 끝에 지난해 7월 복귀했지만, 이후 종아리와 허리 등에 잔부상이 생기면서 제 몫을 하지 못했다. 결국 지난해 9월 웨

이버 공시를 거쳐 애틀랜타로 이적했다. 

애틀랜타 이적 이후 24경기에서 타율 0.253 3홈런 12타점에 OPS(출루율+장타율) 0.684를 작성하며 가능성을 보인 김하성

은 2026시즌 연봉 1600만 달러를 받고 애틀랜타에 남을 수 있었지만, 옵트 아웃을 행사해 기존 계약을 파기하고 FA 시장에

나오는 쪽을 택했다.

김하성은 결국 원 소속팀 애틀랜타와 1년 총액 2000만 달러에 계약했다. 

1년 계약을 맺은 것은 한 시즌 동안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고, 이번 시즌을 마친 후 다시 FA 시장에 나가 평가를 받겠다는 의미

다. 

올해 1월 당한 부상으로 시즌 개막을 빅리그에서 맞지 못한 김하성은 빅리그 복귀 이후 자신의 가치와 몸 상태를 입증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jinxij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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